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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3-246호 2019년 9월 4일(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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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는 9월 3일(화) 내년 중앙행정기관이 지출할 일자리 예산 총액이 25조7697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. ��이 중 일자리 주무부처인 고용부 소관 예산은 19조6802억원인데, 비자발적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등으로 구성된 실업소득 유지·지원 명목에만 10조3609억원이 들어갈 예정이다. ��구직급여만 따로 떼어서 보면 지난해 편성한 올해 예산 7조1828억원에 비해 32.5%나 증가한 9조5158억원이다. 결국 고용부 전체 일자리 예산 증가분인 3조6388억원 중 절반이 훨씬 넘는 2조3330억원은 구직급여 증가분이었던 셈이다. ��구직급여 예산을 이처럼 높여 잡은 것은 비자발적 실업 증가세가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.


실업수당 받는 비자발적 실업자 증가로 내년도 구직급여 예산 큰 폭으로 확대 �청년과 저소득층 등 20만명에 매달 50만원씩 최대 300만원 지급��실제 구직급여 지급액은 올해도 계속 예상치를 웃돌며 예산액을 훌쩍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. 이날 고용부가 밝힌 올해 구직급여 지급액 예상치는 8조2596억원으로 당초 예산인 7조1828억원보다 훨씬 많다. 올 상반기(1~6월) 구직급여 지급액은 4조508억원이었다. ��구직급여를 받는 사람들, 즉 비자발적 실업자로서 생계를 보전 받는 사람들 숫자가 내년에는 137만명이나 될 것으로 보고 예산이 편성됐다. ��실제 취업이 이뤄질 때까지 구직자를 돕는 고용서비스 사업 예산은 1조2133억원으로, 올해 대비 23.0% 늘었다. 이 가운데 이 ���른바 ‘한국형 실업부조’ 국민취업제도에는 2771억원을 책정, 청년과 저소득층 등 20만명에 매달 50만원씩 최대 300만원을 지급한다.��고용부는 이번 예산안에 대해 "고용안전망을 확충하고 취약 계층에 대한 일자리 기회를 늘리는 것"이라고 밝혔다. 





정부 2020년도 일자리사업 예산 발표�구직급여 포함 25조 7천 억 투입, 역대 최대 기록 










